
여성골퍼들의 클럽 선택 기준은 다르
다. 성능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
인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고려대상이
다.

프리미엄 골프클럽의 대표주자 ON
OFF(온오프)에서 까다로운 여성골
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새로운
감성으로 디자인된 2016년형
‘ONOFF DRIVER LADY’
(온오프 드라이버 레이디)
를 출시했다.

새로 출시된 드라이버
는 여성골퍼들의 고민인
비거리를 늘려주기 위한 신
기술이 대거 탑재됐다. 솔 부분
에 2개, 크라운에 2개의 ‘파워트렌
치’(홈)를 배치해 임팩트 시 헤드가 찌
그러졌다가 빨리 복원되면서 파워를

최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. 이는 빠르
지 않은 여성골퍼들의 스윙스피드만으
로도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효과
가 있다. 또한, 볼이 너무 뜨지 않고 직
선 방향으로 비거리를 낼 수 있도록 스
윙 어시스트 마크를 백 페이스 부분 센
터에 디자인해 더욱 쉽고 편하게 스윙
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.

샤프트는 39g의 초경량을 사용해 무
게를 줄였고, 앞쪽부분을 슬림

화해 공기저항을 줄여 자연스
럽게 스윙스피드를 높일 수
있도록 설계됐다. 풀 체인지

된 헤드 디자인은 깊이 있는 퍼
플 컬러를 바탕으로 솔에는 O

(오)마크에 펄 화이트를 장식해 고
급스러움을 강조했다. 새로운 온오

프 레이디 시리즈는 다양한 색상의 샤
프트와 그립을 직접 주문하는 컬러 커
스텀 서비스를 제공한다. 주영로 기자

까다로운여성을위한첨단드라이버

■ 온오프 드라이버 레이디

전 세계 4만 골프장 실측거리 정보 내장…오차범위 최소화
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

한 번 충전으로 최대 14시간 사용…배터리 성능 대폭 개선
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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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형 거리측정기 ‘골프버디 보이스 2S’

가벼움은 골프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
착하고 있다. 무게를 줄인 드라이버, 경
량의 골프화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
있다. 타이틀리스트에서도 가벼우면
서 성능을 강화한 액세서리를 선보였
다. 1kg대의 가벼운 풀사이즈 스탠드
백 ‘4UP 스테이드라이 스탠드백’과 캐
디백, 보스톤백, 모자 등을 출시했다.
‘4UP 스테이드라이 스탠드백’은 업계

최초로 1kg대 무게를 구현한 가장 가벼
운 풀사이즈 스탠드백으로, 초경량 특
성을 비롯해 방수, 내구성, 퀄리티까지
겸비했다. 또한 바닥면을 EVA 고무소
재로 변경하고, 상단의 손잡이와 제품
틀은 프레임만 남기는 ‘컷오프( Cut-of
f) 공법’을 적용하는 등 모든 부분에 진

행된 경량화로 1.76kg의 혁신적인 초
경량 디자인을 완성했다. 가벼워졌지만
필요한 성능은 모두 담았다. 타이틀리
스트만의 스테이드라이(StaDry) 방수
기술과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
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.

타이틀리스트는 4UP 스테이드라이
스탠드백 이외에도 무게는 줄이고 성
능을 강화한 제품을 다양하게 내놓았
다. ‘라이트웨이트 캐디백’, ‘패브릭 캐
디백’, ‘우먼스 캐디백’, ‘캐주얼 캐디
백’, ‘4UP 스테이드라이 스탠드백’ 등
전체 캐디백의 44%가 3.6kg 이하의 경
량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, 숄더백 스
타일의 보스톤 백과 경량 퍼포먼스 소
재를 사용한 모자, 그리고 기존 제품보
다 25% 가벼워진 300g대의 우산도 함
께 출시됐다. 주영로 기자

■ 4UP 스테이드라이 스탠드백
1.76kg 초경량…방수·내구성까지완벽

고저차계산도척척
올인원거리측정기

골프를 더 쉽고 편안하게. IT가
접목된 스마트 골프용품이 해마다
진화를 거듭하고 있다.

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의 혁
신적인 발전처럼 골프의 IT용품도
진화의 속도가 빠르다. 골프용 거리
측정기가 탄생된 건 10년 전이다. 단
순히 거리 정보만 제공한 1세대는
사용방법도 복잡하고 배터리 수명
이 짧아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. 음
성형의 2세대를 거친 거리측정기가
또 한번 진화해 고저차(슬로프)까지
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음성형 거리
측정기로 탄생했다.

골프버디코리아에서 출시한 음
성형 거리측정기 ‘골프버디 보이스
2S’는 고저차를 계산하는 기능이 탑
재돼 레이저 거리측정기 수준의 정
확한 거리 정보를 제공한다.

뀫산악형 코스에 적합한 오토 슬로프기능 탑재
산악형 코스가 많은 국내 골프장

에서는 고저차가 심하다. 지금까지
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이용해야
고저차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거리
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러나
새로 출시된 골프버디 보이스 2S는
고저차가 적용된 ‘오토 슬로프’ 기
능으로 핀의 위치에 따른 3가지 정
보를 완벽하게 제공한다. 화면 가운
데는 골퍼가 서 있는 위치에서부터
핀까지의 거리를 제공하고, 상단 부
분에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를 포함
한 거리가 별도로 표시된다. 그린에
골퍼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에
위치해 있으면 플러스(+), 낮은 지

역에 있으면 마이너스(－)로 표기되
고, 뒤에 추가할 거리만큼의 숫자가
나타나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
있다.

오차 범위도 최소화했다. 일반적
으로 타사의 제품은 실제로 거리를
측정하지 않고 공개된 지도정보를
이용하는 경우가 많다. 이 경우 오차
범위가 커 정확성이 떨어진다. 그러
나 골프버디 보이스 2S에 내장된 거
리 정보는 실측거리를 활용해 오차
범위를 최소화했다. 정밀실측으로
구축한 정보는 골프버디가 특허로
보유하고 있으며, GPS 기술이 결합
돼 오차 범위는 1∼2m 밖에 되지
않는다. 전원만 켜면 홀을 자동으로
인식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어 조작
도 간단하다.

숫자로 제공하는 거리 정보 이외
에도 골퍼의 위치에 따라 다이내믹
그린뷰로 변경돼 더욱 다양한 방법
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게 도와준
다. 화면에 그린의 모양과 핀의 위치

가 표시돼 훨씬 쉽고 안전한 공략 방
법을찾을수있다.그린이2개로운영
되는 골프장에서도 위치를 입력하면
곧바로 거리정보를 얻을 수 있다.

국내뿐 아니라해외사용을대비해
8개국 언어 지원도 가능하다. 한국
어와 함께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프
랑스어, 이탈리아어, 독일어, 에스
파냐어를 지원한다. 골프장 밖에서
는 건강보조기(만보계)로도 활용할
수 있다.

거리측정기의 가장 큰 단점이던
배터리의 수명도 대폭 개선했다. 한
번 충전으로 최대 14시간까지 사용
할 수 있어 36홀 이상 연속 라운드
가 가능하다. 배터리를 포함한 총무
게는 29g으로 모자나 허리 등에 간
편하게 탈·부착할 수 있다.

전 세계 4만 골프장의 거리 정보
가 기본 내장돼 있으며, 추가되는
골프장의 데이터는 평생 무료로 업
데이트 받을 수 있다.

주영로 기자 na1872@donga.com

고저차 보정표시 다이나믹 그린뷰 8개국 언어선택 만보계

■ 보이스 2S 주요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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